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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,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업무 협약 체결
- 고흥지사, 고흥군·흥양영농과 3자 MOU 20ha 스마트팜으로 청년농 육성 박승수 “고흥,
스마트 농업 중심지로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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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고흥지사가 고흥군, 흥양영농조합법인과 손잡고 20ha 규모의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
협약을 체결

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가 고흥군, 흥양영농조합법인과 손잡고 20ha 규모의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을 위

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. 첨단 농업 지원으로 청년농을 육성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

다.

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(지사장 박승수)는 10일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군, 흥양영농조합법인과 ‘대규모 스
마트팜 창업단지’ 조성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협약식에는 박승수 지사장, 공영민 고
흥군수, 김종율 흥양영농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.

이번 협약은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일대에 20ha 규모의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
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. 역할 분담은 명확하다.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, 고흥
군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돕는다. 흥양영농조합법인은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청년농 육성과 지역 농업 발전을
책임진다.



‘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’ 사업은 유휴부지를 첨단 농업이 가능한 단지로 정비해 농업법인과 청년농의 영농 규
모화·첨단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. 고흥지사는 2024년부터 240억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. 이 단
지는 고흥을 스마트 농업의 허브로 만들고,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박승수 지사장은 “첨단농업 수요 증가에 맞춰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지원하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”며 “고흥이 스
마트 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다”고 밝혔다. 그는 “이 단지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
높이고 미래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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